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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허준 선생 묘역 인근에 한방의료 관광지 들어선다

등록 2020-07-14 15:36:27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의(名醫)인 허준 선생의 묘역 인

근에 한방 의료산업과 연계된 관광시설을 조성키 위해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파주의 의료관광 랜드마크로 한의학의 대가 허준 선생 묘역 일원에 허

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1년간 종합기술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허준 의료산업 관광사업화에 대한 실효성과 지역경제효과를 규명해 사업성

과를 예측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일원 102만㎡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한방의료 관광시설에는 허준약초 탕제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 위치한 허준 선생 묘역. 우측은 부인 안동김씨의 묘로 추

정되며, 상단에 위치한 묘는 생모의 묘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Page 1 of 2NEWSIS

2020-07-16https://newsis.com/common/?id=NISX20200714_0001094867&method=print&type=...



실과 미니 허준 내의원, 한방 진료실 등 한의학 관련 시설과 함께 항노화 체험교육관, 약초 스파시설 

등 휴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맞춤식 한방약초 조제실과 약초 가공 판매장을 조성해 인근에서 재배된 약초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파주시 진동면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에 위치한 허준(1539~1615) 선생의 묘역은 그동안 위치가 확

인되지 않다가 지난 1991년 9월 30일 재미 고문헌연구가 이양재씨가 양천허씨족보를 토대로 조사

를 벌여 처음 발견했다. 

발견 당시까지 묘역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문인석과 상성, 향로석 등은 묘 주변에 흩어져 있

고 묘비도 두 쪽으로 잘려 있었으나, 묘비에서 ‘양평군 호성공신 허 준’이라는 문구가 발견돼 이후 

확인 작업을 거쳐 경기도기념물 128호로 지정됐다. 

그가 숨지기 5년 전인 1610년에 완성한 동의보감(국보315-1·2·3호)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서적

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으로 불리면서 현재도 한의학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민통선 내 허준 선생 묘역을 중

심으로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관광자원은 민통선 밖에 위치하는 이원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기술적인 검토와 용역을 거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해 파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군 협의와 안전조치를 거쳐 일반에 개방된 허준 선생 묘역은 그동안 DMZ 평화관

광 코스에 포함돼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과 함께 관광코스에 포함됐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의 이유로 DMZ 평화관광이 중단되면서 10개월 넘게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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